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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피부과 전문의가 수술 도중 음악에 맞

춰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의

사 윈델 보떼는 수술 중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 총 

20여개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에서 보떼는 

환자의 피부를 절개하거나 지방을 넣고 있는 동

안 춤을 췄고, 무의식 상태로 수술대 위에 누운 환

자 엉덩이에 기대서 환자의 맨살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특히 현재 1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보떼의 수

술을 받은 후 합병증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세 명의 여성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수잔 위트는“환자들은 

직업상의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외관 손

상, 감염과 뇌 손상을 입었다.”면서“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삭제됐지만, 언론에 보도된 후 더 많

은 여성들에게서 피해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보떼는 현재 적어도 5개의 의료 과실 소송이 제

기된 상태며, 합의에 이른 소송 건수는 4건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떼는 모든 인터뷰를 거

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전했다.

수술 도중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영상 촬영한 의사

아르헨티나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한인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 언론인‘클라린’에 따르면 한인 황 모 씨가 아

르헨티나의 지방도시 푸에르토 마드린에서 경찰에 

체포된 건 지난 2월 17일이다. 황씨는 한때 동거한 한

인 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황 씨에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2달 뒤 법원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구치

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맞지 않는다며 황 씨가 낸 가

택연금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황 씨의 변호인은“평소 먹던 음식(한식을 지칭한 

듯)과 너무 다른 음식이 나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체

중이 급격히 줄었다.”면서“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실제로 황씨는 2개

월 동안 몸무게가 14kg나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가택연금을 명령했던 법원은 

휴대전화를 훔친 도둑이 연락처 목록을 출력해 휴

대전화 주인에게 보낸 후 경찰에 체포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1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출신의 한 여대생은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시 길거리에서 가방에 든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 그

리고 이 여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절도범에게 

‘개인적인 세부사항이 담긴 연락처를 돌려주면 돈

을 주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이틀 뒤 여성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여

성이 부탁한 대로 연락처가 적힌 인쇄물 6장이 들어

있었다. 여성은 대가로 22만 홍콩 달러(약 3만 달러)를 

전달한 뒤에야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사건을 접수

한 경찰은 사고 현장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이미 전과 

기록이 있던 절도범을 체포했다.

비록 휴대전화를 훔친 도둑을 붙잡았지만 네티즌

아르헨티나 법원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라”, 왜?

‘친절한’ 휴대전화 도둑

최근 결정을 번복했다. 가택에 갇혀 지내던 황 씨에게 

의료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며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

라는 명령을 내린 것.

대신 법원은 황 씨에게 특식을 주도록 조치했다. 파

스타나 라비올리 같은 아르헨티나 음식 대신 황 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식

재료는 주로 수산물과 채소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들은 휴대전화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여성

의 행동은 옳지 않다.”며“경찰에게 즉시 연락했다면 

그랬다면 돈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의 양심

을 이용해 체포하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 감시 카메라에 찍힌 절도범이 여성의 가방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모습  (사진: 시나닷컴)


